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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 하늘에 밝은 태양이 떠오
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
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모두
가 함께 누릴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
다. 하늘은 남과 북을 가르지 않고
태양은 산하대지에 고르게 찬란한
빛을 내려 만물을 생장하게 합니다.
이렇게 본래 평등의 마음 바탕에 공
존과 상생의 씨를 뿌리고 가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화엄의
꽃을 피우도록 정진합시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생명의 기운을

맘껏 발휘하면서 뭇 생명들과 조화
와 상생의 꿈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동행은 비움과 나눔으로 이루어집니
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적대와 경
쟁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도움과 은
혜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고마운 관
계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실상에 눈
뜰 때 우리는 뭇 생명과 더불어 비움
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비움과 나눔은 곧 지혜와 자비의

일상적 구현이며 수행과 보살행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세상은 늘 각자
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속도와 경쟁, 이기적 욕망의 충족 때
문에 투쟁합니다. 
비움이란 이러한 생각과 삶의 행

위가 부질없고 우리 모두를 불행하
게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잘못된
가치를 거부하는,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잘
못된 욕망으로 나타난 악순환의 고
리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
임없이 비워낼 때 집착과 욕망으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으며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체대비는

곧 나누는 일
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욕망과 집착을
비우고 내려놓

을 수 있으며, 또 나눔을 통해서 우
리는 평화롭게 성장하게 됩니다. 나
눔은 우열과 종속, 차별과 승부라는
상극의 관계에서 더불어 존재하고
더불어 성숙하는 상생의 세계를 만
들어냅니다.
우리 사회의 생명생태의 파괴, 양

극화 문제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
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나눌 때 화
해하며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
두 서로가 고마운 존재임을 깨닫는
다면 나눌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남을 해치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

일,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
는 일, 차이를 차별로 생각하지 않고
조화와 공존으로 생각하는 일, 따뜻
한 손길과 넉넉한 위로와 미소를 보
내는 일,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
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은 부족
해도 나누고 많아도 나눌 수 있는 보
살행입니다.
계사년 새해, 눈을 뜨고 세상을 보

면 바로 내 이웃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소유자이신 벗들이여!
비움과 나눔으로
자유로우소서
평화로우소서
행복하소서.

불교문인의 등용문이자 한국문학
의 산실로 인정받고 있는 불교신문
신춘문예가 올해 사상 최다 응모작
들이 몰렸다. 쟁쟁한 심사위원과 한
층 강화된 당선상금으로 신예작가들
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불교신
문 신춘문예 심사위원은 소설가 한
승원씨와 고은 시인, 홍기삼 전 동국
대 총장 등이 맡았다.

▶당선작전문B1~9면
소설부문은 300여편의 응모작 가

운데 엄정숙씨의‘뒤집어진 거북들
의 시간’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심사를 맡은 한승원 작가는“문장이
정확하고 섬세하고 감칠맛이 있다”
면서“아이의 시점과 여인의 시점이
교차 서술되는데 짜임새도 좋고 형

상화에 성공했으며 주제를 도출하
기 위한 장치를 활용할 줄도 안다”
고 평했다. 
시 부문은 500여명에 달하는 인원

이 응모했고, 편수만도 3000편을 웃
돈다. 고은 시인은 1차 심사를 거친
100여명이 응모한 작품에서 최길하
씨의 시‘탑’을 최종당선작으로 뽑
았다. 고은 시인은 심사평에서

“‘탑’은 번잡을 다 벗어나 있다. 그
렇다고 결핍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단
호하고 단정하다. 참 경지가 엿보인
다”고 밝혔다. 시 당선자 최길하씨
는“성을 쌓고 스스로 성에 가두어
진 성주와 성 안에 백성이 있는 연
방을 바라보면서 소외자가 치고나
갈 방편으로 시를 응모하게 됐다”면
서 소감을 말했다. 
매년 100여 편 안팎의 응모자가

몰렸던 동화부문에서도 올해는 200
여편에 달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당
선작은 부복정씨의 동화‘해피바이
러스’에 돌아갔다. 심사위원 홍기삼
문학평론가(전 동국대 총장)는“당
선작은 항상 명랑하고 착한 심성을
가진‘누리’라는 어린 소녀에 관한
이야기”라며“다른 수작들에 비해
과도한 의인화 때문에 발생하는 어
색함이 없이 사건의 개연성을 잘 성
취하고 있다”고 평했다. 부복정씨는

“동화를 쓰고 싶다고 가게일도 소홀
하며 노트북에 매달려 있는 나를 타
박하기 보다는 언젠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거라고 무한한 희망을 준
남편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당
선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이달 중에 열릴 예정이

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비었음이나 신령(神靈)하고.
공(空)함이나 묘(妙)함이라.
일단광명(一段光明)이 생불(生佛)

의 요긴한 기틀이요, 
확철시방(궏徹十方)이 범성(凡聖)

의 주처(住處)로다.

계사년 새 아침에 온 국민의 가정
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우리
강산(江山)에 무궁화가 만발하소서.
인생(人生)을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위면
털이 길다.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부모에

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할지어다.
옛날에 종심(從쯯) 사미승(沙彌

僧)이 출가하여 남전(南泉) 도인을
친견하니 선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어디서 왔는고?”
“서상원(瑞祥院)에서 왔습니다.”
“서상원에서 왔으면 상서스러운
상(相)을 보았는가?”
“상서스러운 상은 보지 못했으나,
누워계신 부처님은 보았습니다.”

“네가 주인 있는 사미승인가? 주
인 없는 사미승인가?”
“선사님, 정월달이 매우 추우니 귀
하신법체(높으신몸) 유의하옵소서.”
사미승의 대답이 이와 같으니, 남

전 선사께서 원주를 불러 사미승을
깨끗한 방에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온 국민 여러분, 이 두 분의 문답

처를 아시겠습니까?

겭是金毛獅子子
三千굑外知問答處
만약 금털사자의 적자(嫡子)라면
삼천리 밖에서 문답처를 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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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신년특집56면발행
2878호는 1월9일자 간행합니다

“모든생명은적대와경쟁관계가아닌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고마운 관계”

아름다운동행은…비움과나눔으로이루어집니다

3500석 호국연무사 법당을 가득 메운 훈련병들의 우렁찬 목소리에서 불교의 희망을 느낀다. 청년포교의 길목, 훈련소에서 만난 청년들은 불교를 즐기며, 역
사와 소통하고 있었다. 사진은 지난 12월22일 논산 호국연무사에서 통도사 전계사 혜남스님을 법사로 열린 수계법회를 찾은 훈련병들. 논산=김형주 기자

“비었음이나신령하고

공함이나묘함이라…”
<空> <妙>

계사년신년법어

진제법원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자승
조계종총무원장

‘불교문인등용문’

2013 본지신춘문예당선자발표

소설-엄정숙‘거북…’

시-최길하‘탑’

동화-부복정‘해피…’

辭 令

김선두 命 편집국 편집부장

여태동 命 편집국 취재1부장

안직수 命 편집국 취재2부장

김형주 命 편집국 온라인뉴스부장

김태하 命 업무국 관리부장

채석봉 命 업무국 광고부장

김성동 命 업무국독자기획사업부장

2013년 1월 1일자

힘차게시작하는새해

2013년신년사

종 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밀 운

중앙종회의장 향 적

호 계 원 장 일 면

총무원장 자 승

교육원장 현 응

포교원장 지 원

국민의행복을위해정진하겠습니다


